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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의료기관들은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

공의 수급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진료

지원인력을 선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1]. 현재 여러 의

료인력이 의사의 진료지원인력으로 활동하고 있고, 각 의료기

관별로 이들에 대해 PA (Physician Assistant), SA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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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t), 전담간호사, 준의사, 전문간호사, 진료지원간호사, 

코디네이터, CNS (Clinical Nurse Specialist), NE (Nurse 

Expert) NP (Nurse Practitioner) 등의 명칭으로 다양하게 부

르고 있다[2]. 우리나라의 진료지원간호사는 1997년에 도입되

어, 2005년에는 235명, 2015년에는 2,456명, 2022년에는 5,619

명으로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3].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

재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법적인 규정도 없으며 정규 교육과

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주로 자체적

으로 채용하거나 경력 간호사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선임이나 전공의들로부터 간단한 이론과 실무교육만 받

은 후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1].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진료

지원간호사의 행정적인 소속은 간호부이지만, 실질적으로 업

무를 함께하는 부서는 진료부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보고하였다[4]. 

조직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안녕을 위해 개인의 무언

가를 기꺼이 주고자 하는 능동적인 관계이며, 헌신하고 노력하

려는 상태로 정의된다[5]. 개인이 조직몰입이 될 때 심리적 만족

과 더불어 동기부여를 얻게 되고, 직무수행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며 직무성과도 높아지게 된다[6]. 그러나 진료지원간호

사는 행정적인 소속은 간호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료부에 

속하면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의사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비공식적인 존재로 조직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면서[4], 

조직에 몰입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진료지원간호

사들은 경력을 쌓아도 승진의 기회나 직업적 발전이 없는 한계

를 인식하며 조직 내에서 도태될까봐 두려워한다고 보고하여

[4], 전공의 수급문제로 진료지원간호사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

는 현 시점에서 이들의 조직몰입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진료지원간호사의 이러한 특수한 상황들

은 이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8]. 선행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 저하는 물론 업무에 대한 의욕

상실, 대상자에 대한 무관심 및 불친절 등을 야기하여 질 높은 업

무수행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건강에 이상을 초래한다

고 보고하였다[9]. 또한 높은 직무 스트레스는 조직몰입을 낮추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5],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의 관계

를 탐색하여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고 조직몰입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

성에도 불구하고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몰입과의 관련성에 관

한 연구는 대부분 일반 간호사[10,11]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

며 진료지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긍정심리자본이란 개인의 발전을 추구하는 긍정적 심리상

태를 의미하며[12], 간호사는 긍정심리자본을 바탕으로 개인

의 강점을 비롯한 긍정자원 함양을 통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13]. 또한, 긍정심리자본은 간호사의 정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간호업무를 수행할 때 직무 스트레스

를 감소시키고 신체적 ‧ 정신적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14]. 실제로 선행연구결과 긍정심리자본은 직무 스트레

스와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5]. 또한, 

긍정심리자본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고 보고되었다[16].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몰입, 

그리고 긍정심리자본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고 긍정심리자본

은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어주고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는 요소

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Jang과 Park [14]의 연구에서 긍정심

리자본은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 매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으며 Choi [17]의 연구에서도 

긍정심리자본은 소진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으

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긍정심리자본은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매개효과도 있

을 것으로 가설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몰입, 긍정심리자본과

의 상관관계와 매개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확인되었으나, 진

료지원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긍

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조직몰입과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파악하고, 직무 스트레스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이를 근

거로 향후 진료지원간호사의 조직몰입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진료지원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

몰입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

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조직몰입 및 긍정심리자본의 정

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직무 관련 특성과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

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조직몰입 및 긍정심리자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긍정



 Vol. 30 No. 4, 2024 359

진료지원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몰입 간

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

관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병원에서 ‘진료지원간호사’라는 명칭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전담간호사’라는 명칭으로 의료진의 

책임 하에 의사의 업무 중 일부분을 위임받아 특정업무를 수

행하는 간호사를 말하며[1], G도의 C시와 J시에 소재한 대학

병원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대상자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진료지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하

였다. 의사의 진료보조와 관련 없는 질 향상, 감염, 상처 전담

간호사, 장기이식 간호사는 제외하였다. 대상자수는 G*Power 

program 3.1.9을 이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위한 양측검정 효

과크기 .15 (중간),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예측변수 15개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의 수는 139명이었으며, 

2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67부를 배부하였고 161부를 수

거하였으며, 부적절한 9부를 제외하고 총 15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직무 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 4문항(연령, 성별, 결혼상태, 최

종학력)과 직무 관련 특성 7문항(총 임상경력, 진료지원간호사 

경력, 원할 때 휴가사용 여부, 근무부서, 진료지원간호사 선택

한 동기, 진료지원간호사 배치 전 교육 여부, 주요 업무내용)으

로 총 11문항으로 조사하였다.

2)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는 Chang 등[18]이 개발한 한국형 직무 스트레

스 단축형 측정도구(Short Form of the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SF-KOS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직

무자율 4문항, 직무요구 4문항, 관계 갈등 3문항, 직무불안정 

2문항, 조직체계 4문항, 보상 부적절 3문항, 직장문화 4문항 등 

총 7개 하위 영역,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측정도구

의 해석을 위하여 측정값의 분포가 치우치는 것을 피하고 정규

분포에 근사하는 측정값을 얻기 위하여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닌 100점 환산법을 사용하여 결과 값을 계산하도록 제시하

고 있으며[18], 도구 개발 당시 Chang 등[18]의 연구에서 Cron-

bach’s ⍺는 .79,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3) 조직몰입

조직몰입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Mowday 등[5]이 개발한 

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 (OCQ)를 Kim 

[19]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5개 문항으

로 동일시 6문항, 애착 6문항 및 근속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

직몰입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Mowday 등[5]의 개발당시 

Cronbach’s ⍺는 .82였고, 본 연구에서는 .79였다.

4) 긍정심리자본

본 연구에서는 Luthans 등[12]이 개발한 긍정심리자본 척

도(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 PCQ)의 한국어판 

도구를 Mindgarden.com에서 승인절차를 거친 후 사용하였

다. 총 24개 문항으로 자기효능감 6개 문항, 희망 6개 문항, 회복

탄력성 6개 문항, 낙관주의 6개 문항의 4가지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6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

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

심리자본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
는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G도 C시와 J시에 소재한 대학병원 간호부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간호부장의 허락을 

얻은 후 진료지원간호사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18일부터 

2023년 2월 10일까지 시행하였다. 연구자가 연구참여에 동의

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설문 내용을 충분히 설명

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하게 한 후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

였다. 배부된 167부 중 161부가 회수되었으며, 부적절한 9부를 

제외하고 총 15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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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

스, 조직몰입, 긍정심리자본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

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직무 관련 특성 및 특성에 따른 조

직몰입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ANOVA로 분석하

고,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3) 대상

자의 직무 스트레스, 조직몰입 및 긍정심리자본의 상관관계

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직무 스트

레스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검

증은 Baron과 Kenny의 3단계 절차를 이용한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시행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활용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 전 J시에 위치한 G대학병원의 기관생명

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승인번호: GNUH 2022-11-022- 

002)과 C시에 위치한 G 대학병원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의 승인(승인번호: GNUCH 2022-11-006-001)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

해 설문지 첫 장에 연구 설명문과 연구참여 동의서를 첨부하였

다. 자료수집은 대상자의 자의에 의한 참여 연구가 이루어졌으

며, 참여를 원치 않은 대상자는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

며, 연구 과정에서 참여철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수

집된 자료는 학술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모든 개인적

인 정보는 자료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실제 분석과

정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통계 처리될 것임을 공지하였다. 수

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관리하며 3년 동안 보관 후 파쇄기를 통

해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대상자에게는 피험자 보호 연구

윤리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문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작성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조직몰입 및 긍정심리자본의 

정도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조직몰입, 긍정심리자본의 정도는 

Table 1과 같다.

직무 스트레스 전체 점수는 100점 만점에 45.72±9.77점이

었으며, 직무 스트레스 하위항목들의 점수는 직무요구 55.54± 

16.64점, 직무자율성결여 48.41±14.31점, 관계갈등 30.63± 

15.50점, 직무불안정 43.64±24.41점, 조직체계 47.59±14.50점, 

보상부적절 53.44±17.10점, 직장문화 40.79±15.73점이었다. 

긍정심리자본 점수는 6점 만점에 3.94±0.62점이었으며, 

Table 1. Level of Occupational Stres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N=152)

Variables Categories Min Max M±SD

Occupational stress
(Range 0~100)

Job requirement
Absent autonomy
Interpersonal strain
Job insecurity
Organizational system
Inappropriate compensation
Work culture
Total

8.33
0.00
0.00
0.00
8.33
0.00
0.00

19.44

100.00
100.00
 88.89
100.00
100.00
100.00
 91.67
 77.78

 55.54±16.64
 48.41±14.31
 30.63±15.50
 43.64±24.41
 47.59±14.50
 53.44±17.10
 40.79±15.73
45.72±9.77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Range 1~6)

Self-efficacy
Hope
Resilience
Optimism
Total

1.00
1.17
1.67
1.83
1.75

5.83
6.00
5.83
5.50
5.54

 3.75±0.88
 4.04±0.73
 4.09±0.74
 3.89±0.67
 3.94±0.62

Organizational commitment
(Range 1~5)

Attachment
Identification
Continuance
Total

1.50
1.17
1.67
1.80

4.33
4.33
4.67
4.00

 3.23±0.57
 2.89±0.52
 3.24±0.57
 3.0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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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심리자본 하위항목들의 점수는 자기효능감 3.75±0.88점, 

희망 4.04±0.73점, 회복탄력성 4.09±0.74점, 낙관주의 3.89± 

0.67점이었다.

조직몰입점수는 5점 만점에 3.09±0.44점이었으며, 조직몰

입 하위항목들의 점수는 애착 3.23±0.57점, 동일시 2.89±0.52

점, 근속 3.24±0.57점이었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과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조직몰입 및 긍정심리자본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과 특성에 따른 조

직몰입의 차이는 Table 2과 같다.

연령은 평균 30.1±4.9세이었으며, ‘26~30세’ 69명(45.4%)

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은 여자가 112명(73.7%)으로 남자보

다 많았다. 결혼상태는 ‘미혼’ 108명(71.1%), 학력은 ‘대졸’ 
136명(89.5%)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총 임상경력은 평균 6.67

년이었으며, ‘5년 이상’이 49명(52.0%), ‘3~5년 미만’이 40명

(26.3%)이었다. 진료지원간호사 경력은 평균 4.14±2.92년이

었으며, ‘5년 이상’ 49명(32.2%)으로 가장 많았다. 원할 때 휴가

사용가능여부는 ‘예’ 101명(66.4%), ‘아니오’ 51명(33.6%)이

었다. 원할 때 휴가 사용이 어려운 이유는 대체인력부족이 대

부분이었다. 근무부서는 내과계 48명(31.6%), 외과계 85명

(55.9%), 기타 19명(12.5%)이었다. 진료지원간호사 선택동기

는 ‘발령’ 92명(60.5%)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전 사전 교육여부는 ‘아니오’ 라고 답한 대상자가 84명

(55.3%)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업무에 대한 다중응답분석결

과 ‘처방업무’ 116명(76.3%)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료

진 및 타부서와의 협력과조정’ 110명(72.4%), ‘상처, drain 또

는 tube 드레싱’ 101명(66.4%), ‘환자 및 가족의 교육과상담’ 
96명(63.2%), ‘건강력 수집’ 82명(53.9%), ‘수술 보조’ 60명

(39.5%), ‘침습적인 의료행위’ 22명(14.5%), ‘연구활동’ 15명

(9.9%) 순으로 높았다.

조직몰입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학력(t=-2.05, p=.042), 

원할 때 휴가 사용가능여부(t=2.56, p=.012),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전 사전 교육여부(t=2.55, p=.012)였다. 즉 학력이 ‘대학

원 이상’인 대상자가 ‘대졸’보다 조직몰입이 높았다. 원할 때 

휴가 사용가능여부는 ‘예’라고 답한 대상자가 ‘아니오’라고 답

한 대상자 보다 조직몰입이 높았다.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전 사

전 교육여부는 ‘예’라고 답한 대상자가 ‘아니오’라고 답한 대상

자보다 조직몰입이 높았다.

3.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조직몰입, 긍정심리자본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조직몰입, 긍정심리자본의 상관관

계는 Table 3과 같다.

연구결과, 조직몰입은 직무 스트레스(r=-.57, p<.001)와는 

부적상관이 있었으며, 긍정심리자본(r=.47, p<.001)과는 정

적상관이 있었다. 직무 스트레스와 긍정심리자본 간에는 부적

상관(r=-.32, p<.001)이 있었다.

4.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긍정

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

개효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Figure 1).

Baron과 Kenny의 3단계 절차를 이용한 위계적 회귀분석결

과 1단계에서 직무 스트레스는 긍정심리자본에 유의한 부적영

향(β=-.37,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 

직무 스트레스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부적영향(β=-.55, p<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직무 스

트레스와 매개변수인 긍정심리자본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조

직몰입을 종속변수로 투입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β=-.43, p< 

.001)와 긍정심리자본(β=.32, p<.001)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단계에서 긍정심리자본

을 매개변수로 했을 때 회귀계수가 2단계의 -.55에서 -.43으로 

감소하여 긍정심리자본이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의 관계

에서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직무 스트레스가 긍정심리자본

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를 신뢰수준을 95%로 설정하여 검증

한 결과,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간접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β=-.005, 95%CI= 

-.009~-.002) . 

논 의

본 연구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몰입간

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진료

지원간호사의 조직몰입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인 진료지원간호사 선택동기는 ‘발령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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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Organizational Commi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52)

Variables Characteristics n (%)
Organizational 
commitment

M±SD  t or F (p)

Age (yr) ≤25
26~30
31~35
≥36

 23 (15.1)
 69 (45.4)
 36 (23.7)
 24 (15.8)

3.16±0.38
3.02±0.47
3.18±0.45
3.11±0.38

1.27
(.288)

Gender Male
Female

 40 (26.3)
112 (73.7)

3.15±0.44
3.07±0.44

0.90
(.368)

Martial status Unmarried
Married

108 (71.1)
 44 (28.9)

3.13±0.43
3.00±0.46

1.69
(.094)

Educational level Below 4-year bachelor's degree
Master's/Doctor's degree

136 (89.5)
 16 (10.5)

3.07±0.44
3.30±0.43

-2.05
(.042)

Total clinical year ＜1
1~3
3~5
＞5

 6 (3.9)
 27 (17.8)
 40 (26.3)
 49 (52.0)

3.38±0.41
3.18±0.40
2.97±0.44
3.10±0.45

2.24
(.086)

Clinical year of physician assistant nurse (yr) ＜1
1~3
3~5
＞5

 21 (13.8)
 41 (27.0)
 40 (27.0)
 49 (32.2)

3.23±0.38
3.11±0.47
2.96±0.47
3.13±.039

2.25
(.085)

Vacation Yes
No

101 (66.4)
 51 (33.6)

3.16±0.43
2.97±0.44

2.56
(.012)

Working department Medical departments
Surgical departments
Other departments

 48 (31.6)
 85 (55.9)
 19 (12.5)

3.14±0.41
3.06±0.47
3.10±0.39

.45
(.637)

Motivation in choosing physician assistant nurse Order
Avoiding shift
Self development/Professionalism

 92 (60.5)
 32 (21.1)
 28 (18.4)

3.05±0.45
3.10±0.40
3.22±0.45

1.60
(.205)

Prior education Yes
No

 68 (44.7)
 84 (55.3)

3.19±0.44
3.01±0.43

2.55
(.012)

Main business Invasive medical practice No
Yes

130 (85.5)
 22 (14.5)

3.11±0.43
3.02±0.52

0.85
(.395)

Order No
Yes

 36 (23.7)
116 (76.3)

3.15±0.43
3.07±0.44

0.92
(.358)

Education and consultation 
for patients

No
Yes

 56 (36.8)
 96 (63.2)

3.11±0.49
3.08±0.41

0.46
(.644)

History taking No
Yes

 70 (46.1)
 82 (53.9)

3.07±0.45
3.11±0.43

-0.54
(.588)

Cooperation and adjustment 
with medical team or other 
departments

No
Yes

 42 (27.6)
110 (72.4)

3.13±0.44
3.08±0.44

0.59
(.554)

Dressing of wound, drain, 
or tube

No
Yes

 51 (33.6)
101 (66.4)

3.16±0.43
3.06±0.45

1.28
(.203)

Research activities No
Yes

137 (90.1)
15 (9.9)

3.11±0.43
2.94±0.56

1.39
(.166)

Surgery assist No
Yes

 92 (60.5)
 60 (39.5)

3.10±0.44
3.09±0.45

0.11
(.915)

Other No
Yes

143 (94.1)
 9 (5.9)

3.08±0.45
3.36±0.23

-1.86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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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60.5%로 자발적인 의사보다는 간호부의 발령으로 인해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결과, 진

료지원간호사 업무 전 사전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44.7%였으

며, 이는 Hong과 Kim [7]의 연구에서 진료지원간호사 사전교

육을 받은 군이 39.8%로 보고된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

러나 국내 의료기관에서 일반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오리엔

테이션을 시행하는 병원은 87.5%이며, 간호직무교육은 89.6%, 

현장 교육은 95.8%가 시행하고 있는 것[20]에 비해 본 연구대

상자인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전 사전 교육은 매우 부족한 수

치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업무에 대한 다중

응답 분석결과 처방업무가 가장 많았으며, 의료진 및 타부서와

의 협력이나 조정, 상처나 drain 또는 tube 드레싱, 환자 및 가

Table 3. Correlation between Occupational Stres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N=152)

Variables
Occupational stres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rganizational commitment

r (p) r (p) r (p)

Occupational stress 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32 (＜.001) 1

Organizational commitment -.57 (＜.001) .47 (＜.001) 1

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Str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Physician Assistant Nurses (N=152)

Stage Process B SE β t p R2 Adj. R2 F (p)

Bootstrapping
(95%)

LLCI ULCI

1 Occupational stress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0.02 .01 -.37 -4.35 ＜.001 .16 .14  7.13 (＜.001) -.03 -.01

2 Occupational stress
→ Organizational commitment

-0.02 .00 -.55 -7.52 ＜.001 .37 .35 21.08 (＜.001) -.03 -.01

3 Occupational stress
→ Organizational commitment

-0.02 .00 -.43 -5.98 ＜.001 .45 .43 23.70 (＜.001) -.02 -.0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Organizational commitment

0.23 .05 .32 4.70 ＜.001 .13 .32

Occupational stress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Organizational commitment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95% CI

-.005 .002 -.009~-.002

*Education level, Vacation, Prior education control; Durbin-Watson=1.960, Tolerance=.712~.933, VIF=1.071~1.404.

B=-43 
(p＜.00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ccupational
stress

Organizational
commitment

B=-.37
(p＜.001)

B=.32 
(p＜.001)

B=-.55
(p＜.001)

Figure 1.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str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physician assistant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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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교육과 상담, 건강력 수집, 수술 assist, 침습적인 의료행

위, 연구활동 순이었다. Kwak과 Park [1]의 연구결과, 진료지

원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환자의 교육과 상담, 보호자 및 

가족의 교육/상담, 환자의 진료와 간호를 위한 관련 의료진, 타

부서와의 협력/조정, 합병증이 발생한 복잡한 수술상처 드레

싱, 수술 및 시술보조 순으로 보고되었다. Kim 등[21]의 연구

에서 진료지원간호사의 전반적인 업무활동은 환자의 교육과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건강력 수집, 가족의 교육과 상담, 

수술상처 드레싱, drain 또는 tube 드레싱, 검사처방, 수술보조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는 대부분 처방, 드레싱, 수술보조와 같

은 진료영역의 업무가 많음을 알 수 있고, 진료지원간호사들이 

환자와 보호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상담 또한 전공

의들이 설명해야 하는 검사나 검사결과들에 대한 교육이나 상

담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간호사의 업무와는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들은 간호사의 업무로 명확하

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책임이 불가피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진료영역의 업무

를 합법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인 진료지원간호사의 직무 스트레

스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45.72점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

을 살펴보면, 직무요구 55.54점, 보상부적절 53.44점, 직무자율

성결여 48.41점, 조직체계 47.59점, 직무불안정 43.64점, 직장

문화 40.79점, 관계갈등 30.63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진료지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Lee와 Jang [22]의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45.56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도 하위영역별로 살펴

보면, 직무요구 53.27점, 보상부적절 48.41점, 직무자율성결여 

48.07점, 조직체계 47.01점, 직무불안정 45.68점, 직장문화 

41.67점, 관계갈등 34.72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결과, 진료지원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영

역에서 직무요구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요

구는 직무에 대한 부담정도를 의미하며 시간적 압박, 업무량 

증가, 업무 중 중단, 책임감, 과도한 직무부담 등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18]. 진료지원간호사는 전공의나 수련의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된 인력으로, 업무의 범위가 매우 

넓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1] 이들의 직무요구 스트레스가 높

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Kim 등[4]은 진료지원간호사는 대

체인력 부재로 휴가 시 본인의 부재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를 주

게 될지도 모르는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휴가 사용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진료지원간호사의 직무요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인 진료지원간호사의 조직몰입 평

균점수는 5점 만점에 3.09점이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외과계 진료지원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연구결과를 살펴

보면, 평균 점수는 3.28점으로 본 연구보다 다소 높았다[23]. 반

면,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평균 점수는 3.38점[24]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인 

진료지원간호사의 조직몰입의 평균 점수는 일반간호사와 비

교하여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조직몰입은 개인의 특성, 관리

스타일, 조직에 대한 지각 및 근무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25]. 일반간호사들은 간호부 소속으로 근무환경이 명확하지

만 진료지원간호사들은 병원의 요구에 따라 업무가 수시로 변

경되면서[4] 진료부 근무환경도 간호부 근무환경도 아닌 모호

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PA제도는 업무의 범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의과대학 커리큘럼을 모델로 한 전문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최소 2,000시간이 넘는 임상 실습을 통해 

PA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수여한 뒤 전문인력을 배출해내

고 있다[26]. 그러나 우리나라의 진료지원간호사는 표준화되

어 있지 않은 교육과정[27]과 자신의 직위에 대한 정체성 혼란, 

전공의와 중복되는 업무의 불명확함, 일반 병동 간호사들과 

모호한 관계 등[28],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지원간호사는 현재 전공의가 부족한 

진료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3]. 

따라서 진료지원간호사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할

정립, 표준화된 업무지침, 공식적인 교육과정 등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덧붙여, 앞으로도 전공의 수급 

불균형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진료지원간호사 

제도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은 더욱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 진료지원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긍정심리자

본이 부분매개하여 조직몰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진료지원간호사의 조직몰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의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전략과 함께 매개역할을 하는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간호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제대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교육과정[27]과 자신의 직위에 대한 정체성 확립, 전공의

와 중복되는 업무의 불명확함, 일반 병동 간호사들과 모호한 

관계형성 등[29]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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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진료지원간호사의 조직몰입을 높이

기 위한 직무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할 

때 역할정립, 법적 보호 장치 마련, 표준화된 업무지침, 공식적

인 교육과정 등 제도적인, 그리고 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병원의 조직적인 제도적 개편과 

함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교육은 진료지원간호사의 긍정심

리자본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4]. 그러므로, 진료

지원간호사들이 긍정심리자본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병원의 조직과 제도 

개편을 통해 이들이 간호조직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갖게 하면

서 이들의 업무에 적절한 처우나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이

들의 긍정심리자본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몰입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조직몰입 및 긍

정심리자본의 관계를 알아보고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문제점

과 현황을 살펴보았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는 일부 대학병원의 진료지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

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진료지원간호사의 

조직몰입에 관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연구결과를 통해 진료지

원간호사의 제도화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조직몰입과 긍

정심리자본의 관계를 파악하고,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향후 진료지원간호사의 조직몰입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결과, 본 연구대상 진료지원간호

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몰입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

은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료지원간

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고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 제도

적인, 그리고 법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긍정심리자본 향상을 위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몰입, 그리고 긍정

심리자본에 대해 알아보고 매개효과에 대해 규명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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